차시별 세부 계획

	차시 제목
	AI와 함께하는 수송 기술 체인지메이커
	차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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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취 기준
	[9기가03-12] 다양한 수송 수단과 물류 체제를 이해하고 발달과정 및 특징과 혁신적인 활용 사례를 조사하여 수송 분야의 발달을 전망한다.
[9기가03-13] 수송 수단 및 물류 체제와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탐색하여 실현하고 평가한다.

	학습 목표
	1. AI에게 수송 기술 관련 불편함을 겪는 사용자 페르소나를 부여하여 가상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다.
2.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수송 기술 사용자의 고충(Pain Point)을 파악하고 공감 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3. AI의 답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꼬리 질문을 통해 수송 기술 문제를 깊이 있게 탐색할 수 있다.

	프롬프트 작성 방법 안내
	너는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중학생이야. 특히 버스와 지하철을 자주 타는데, 이동할 때마다 불편하거나 위험하다고 느끼는 상황들이 있어. 내가 너에게 수송 기술과 관련된 불편함에 대해 인터뷰할 거야. 내 질문에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대답해 줘. 특히 어떤 상황에서, 왜 불편한지, 그 불편함이 너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말해 줘.

	평가기준
	목표 충실도, 완결성, 비판적 활용, AI 질문 설계력, 윤리적 활용

	준비물
	클래스팅 AI 샌드박스, 학생용 활동지





	지도 단계
	교수·학습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시간
	준비물/자료

	도입
	[동기유발] 수송 기술의 불편함 생각해보기

- (전시 회상)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버스, 지하철, 자전거, 택배 서비스... 혹시 이용하면서 불편하거나 위험하다고 느낀 적 있나요?

- (생각 열기) 내가 경험한 수송 기술의 불편함을 떠올려 보고, 그 불편함이 나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더 많은 사람이 겪는 문제인지 생각해 봅시다.

- (학습 목표 확인) AI와 인터뷰를 통해 수송 기술의 불편함을 겪는 사용자의 고충을 수집하고, 공감 지도를 완성해 봅시다.
	• 학생들이 일상에서 경험한 수송 관련 불편함을 자유롭게 떠올릴 수 있도록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 정답을 제시하기보다 학생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도록 기다려 준다.
	5'
	

	전개
	[활동 1] AI 페르소나 선택 및 인터뷰 준비

- (페르소나 선택) 교사가 배부한 클래스팅 AI 샌드박스 과제를 열고, AI가 어떤 사용자 역할을 맡고 있는지 확인한다.
  · 예시: 매일 버스를 이용하는 중학생 / 무거운 짐을 배달하는 택배 기사 / 휠체어를 이용하는 대학생

- (질문 설계) 인터뷰 전, 활동지의 [Step 1]에 내가 궁금한 질문 3가지를 미리 작성한다.
  · 예시: "버스를 탈 때 가장 불편한 순간은 언제인가요?"
  · 예시: "그 불편함이 하루에 몇 번이나 생기나요?"
	• AI의 답변을 정답으로 제시하지 않고, 학생의 공감 대상으로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 질문 설계 시 "예/아니오"로 끝나는 질문보다 구체적인 경험을 묻는 질문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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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활동 2] AI와 심층 인터뷰 진행

- (인터뷰 실시) 준비한 질문을 AI에게 입력하고, 답변을 활동지 [Step 2]에 기록한다.

- (꼬리 질문) AI의 답변을 읽고, 더 깊이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 추가 질문을 이어간다.
  · 예시: "그럼 그 상황에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 예시: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 (고충 파악)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내용 중 사용자가 가장 크게 느끼는 Pain Point를 1가지 선정한다.
	• AI의 답변을 그대로 베끼지 않고, 핵심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요약하도록 안내한다.

• 꼬리 질문을 통해 표면적 불편함 너머의 근본적 고충을 탐색하도록 독려한다.

• 인터뷰 중 AI가 제시하는 내용이 과장되거나 일반화된 경우, 비판적으로 검토하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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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3] 공감 지도 작성 및 비판적 검토

- (공감 지도 완성) 활동지 [Step 3]의 공감 지도 4분면을 채운다.
  · 보고 듣는 것(See & Hear): 수송 이용 시 사용자가 보고 듣는 것
  · 말하고 행동하는 것(Say & Do): 사용자가 실제로 하는 말과 행동
  · 생각하고 느끼는 것(Think & Feel): 사용자의 내면 감정과 생각
  · 고충(Pain Point): 가장 핵심적인 불편함 1가지

- (비판적 검토) AI의 답변 중 "정말 그럴까?" 싶은 부분에 의심 표시(?)를 하고, 그 이유를 적는다.
	• 공감 지도는 정답이 없으므로 학생 자신의 해석을 존중한다.

• 4분면 모두를 채우려 하기보다, 인터뷰에서 가장 인상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안내한다.

• AI 답변의 비판적 검토 시, 근거 없는 비판보다 구체적인 의심 이유를 적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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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공감 결과 공유 및 다음 차시 예고

- (발표) 내가 발견한 수송 기술의 Pain Point 1가지와 그 이유를 모둠 또는 전체에 발표한다.

- (성찰) AI와의 인터뷰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 놀라웠던 점을 활동지 [Step 4]에 기록한다.

- (다음 차시 예고)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발견한 현상의 근본 원인을 AI 연구 보조원과 함께 분석합니다.
	• 발표 시 특정 Pain Point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지 않고, 다양한 관점을 존중한다.

• 공용 기기를 사용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클래스팅에서 반드시 로그아웃하도록 지도한다.

• AI 사용 후 기기 반납 및 로그아웃 상태를 구두로 한 번 더 확인하여 보안 사고를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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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평가 방법
	포트폴리오(클래스팅 샌드박스), 활동지 관찰

	
	평가 항목
	공감 능력, 질문 설계력, 비판적 사고, 기술적 문제 인식




